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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비 내리는데 공무원들 산불 대비 비상근무시킨 대구시온종일 비 내리는데 공무원들 산불 대비 비상근무시킨 대구시

공무원들 "비 오는데 산불 대기는 보여주기 행정"

대구시 "산불 국가위기경보 발령돼 어쩔 수 없어“

대구시가 온종일 비가 내리는데도 공무원들을 산불 대비 초과 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 불만을 사고 있다.

31일 대구시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산불비상 근무계획'에 따라 30일 시청 

전 직원의 1/6에 해당하는 400여 명을 오후 8시까지 초과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 전역에는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11시까지 비가 내렸다.

대구기상청은 30일 하루 대구시 전역은 9.4~1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대구시청 무기명 토론방 등에서 "비가 오는데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니 

기가 찬다"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 전 직원의 1/6이 돌아가면서 초과 근무하는 곳은 

없다" "비가 오는 날 산불 대기는 보여주기식의 전형이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재난안전실은 행정안전부·산림청으로부터 산불 대비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초과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비가 온종일 내리더라도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비가 오는 중에 근무 여부를 문의한 일부 부서는 근무

하지 않았고, 공지를 받지 못한 부서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비상 근무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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